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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혼례는 사람이 일생동안 치르는 의식인 ‘ 혼상

제’  가장 요한 통과의례이다. 혼례복에 한 

연구로는 신분에 따른 궁 혼례복의 종류 형태 

등 반 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민가의 

혼례복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민가의 통 혼례복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라도, 경상도, 제주도, 

함흥도․평안도의 7도로 나 어 살펴보고, 지역의 

문화 , 지리  특성에 따라 변모되어진 민가 혼

례복을 비교 고찰 하고자 한다. 

2.  연 구 방법 

본 고찰은 지역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신

부의 혼례복을 심으로, 특징, 형태, 색채, 장신구

를 살펴보았다. 이론  연구 고찰로는 혼례복에 

한 논문  문헌자료를 심으로 살펴보았고 

실증  연구고찰로는 원삼유물사진, 1900～1960년

의 실제혼례 사진 분석, 각 지역에서 통혼례를 

행한 80세 이상의 노인을 상으로 한 면 조사

를 병행하 다.  

3.  연 구 내용

1) 경기도 지역의 혼례복 특징은 부분의 지역에

서 원삼을 입으며, 경기북부의 일부지역에서는 원

삼을 ‘활옷’이라 부른다. 원삼의 색상은 연두색이 

부분이며, 뒷길이보다 앞길이가 짧고 소매에는 

넓은 간격으로 색동이 달려있다. 머리에는 다리를 

사용하여 낭자머리를 하고, 비녀를 꽂고 족두리를 

쓴다.  

2) 충청도 지역의 혼례복 원삼은 연두색, 록색, 

두록색 등의 녹색계열이 많으며 원삼의 안은 다

홍색으로 한다. 깃은 홍색이나 자색으로 하 고 

소매에는 4～5개의 색동을 넓게 이어 소매 체를 

이루었다. 소매 끝에는 흰색 한삼을 달았으며 그 

형태는 사 부가의 원삼과 유사하나 민가에서 

직이나 박은 은 원삼은 없었다. 

3) 강원도 지역의 혼례복은 치마, 고리 에 연

두원삼을 입으며, 가슴에 붉은색 를 두른다.

소매는 넓은 색동으로 되어있으며, 소매 끝에는 

한삼이 넓게 달려있다. 머리는 쪽을 지어 비녀를 

꽂았으며 뒷댕기와 앞댕기를 두른다. 원삼을 구하

지 못하는 산간지역에서는 솜 고리에 홍치마를 

입고 족두리를 쓴다. 손에는 토수를 끼고 수건

을 두른다.   

4) 라도 지역의 혼례복 특징은 원삼의 색이 타 

지역과는 다른 청색이 나타나는 이다. 청색원삼

은 부분 사 부가의 혼례복으로 추측되며, 그 

형태를 살펴보면 깃은 붉은색이고 소매는 색동으

로 되어있어 화려한 색상이 돋보인다. 다른 지역

에 비해 소매색동의 폭이 좁은 편이며, 소매 끝에

는 흰색의 한삼이 달려 있다. 청색 홑 원삼의 길

의 안단은 사규삼과 같은 형태의 홍색 단이 둘러

져 있다.  

5) 경상도 지역의 혼례복은 치마, 고리를 입고 

원삼이나 활옷을 입는 것이 일반 이다. 지역에 

따라 겉옷인 원삼을 '활옷'이라 부르며, 그 형태

는 녹색길에 소매 체를 넓은 색동으로 만들었다. 

소매 끝에는 길게 한삼을 달고 깃은 붉은색의 맞

깃형이 많으며 깃머리에 고름이 달려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원삼을 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치

마, 고리 차림을 하거나 그 에 치마감으로 원

삼을 흉내 내어 두르기도 하 다. 두식으로는 낭

자머리를 꾸미고 족두리나 화 을 쓰는데, 원삼을 

입지 않아도 족두리나 화 은 꼭 착용한다.

6) 제주도 지역의 혼례복은 타 지역과 달리 장옷

을 입고 혼례를 치른다. 착장형태를 살펴보면, 치

마 고리를 입고 은 색상의 장옷을 입은 뒤 

짙은 색상의 겉 장옷을 머리에 두르거나 어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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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다. 치마는  남치마를 아래에 입고, 20～30cm 

짧은 홍치마를 에 입는 겹치마의 형태이다. 겉

장옷의 색상은 녹색이나 두록색이 많고 깃은 자

주색이나 홍색으로 하며 소매 끝에는 거들지가 

달려있다. 

7) 함흥도․평안도 지역은 혼례 시 차림은 타 지

역에 비해 매우 이색 이다. 개성지방에서는 겉 

길에 붉은색 선 장식이 있는 연두원삼을 입으며, 

두식으로는 꽃으로 장식한 큰머리를 얹는다. 평양

지역에서는 치마, 고리에 털등거리를 착용하며 

두식으로는 낭자머리에 칠보비녀를 꽂고 고이댕

기와 도투락댕기를 드린다. 함흥지역의 원삼은 타 

지역에 비해 길의 색상이 으며, 소매에는 홍, 

황, 청의 색동이 있고 소매 끝에는 한삼이 달려있

다. 

4 .  결과   고찰

각 지역의 문화  특징과 혼례복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 역 지역별 문화  특징 지역별 혼례복의 특징

북부 함 흥 , 펑 안 도 추운기후, 국경지역, 쟁문화 붉은 선이 있는 연두원삼, 털등거리, 고이댕기, 도투락댕기

부

경   기   도 왕실문화와 서민문화의 공존 연두원삼, 소매의 넓은색동, 큰낭자머리, 족두리, 앞․뒤댕기 

충   청   도 양반문화의 표상, 삼남의 축 녹색계열의 원삼, 4～5개의 소매 체색동, 소매끝 한삼

강   원   도 불교  성향이 짙은 변방 연두원삼, 붉은색 , 넓은색동, 솜 고리, 토수, 수건

남부
  라   도 수도와의 원격성, 풍유문화 청색원삼에, 붉은깃, 폭이좁은 소매색동, 족두리, 앞․뒤댕기

경   상   도 낙동강을 기 으로 한 부락문화 연두원삼, 넓은색동소매, 안동지역의 나삼, 낭자머리, 족두리

제주 제   주   도 삼다삼무의 섬문화, 민간신앙 겹치마, 고리, 입는 장옷, 겉장옷(장옷의2 형태), 이엉머리

의 고찰을 살펴보면 지리 , 문화 성향이 유사한 지역으로 혼례복의 공통 이 나타나는데, 북부지역

에는 털등거리와 화려한머리장식, 부지역에는 녹원삼과 넓은색동소매, 남부지역에는 청원삼과 나삼, 

제주지역에는 장옷을 입는 특징이 나타난다.

 

5 .  결론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역  특성에 따른 혼례복

의 특징은

첫째, 한국의 북부지역인 함흥, 평안 지역의 혼례

복은 타 지역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며, 추운 기후

 환경으로 인하여 혼례복에도 털 등거리가 착

용되었고 원삼역시 겹으로 만든 모본단원삼을 착

용하 다. 

둘째, 한국의 부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의 혼례복은 형태 으로 상당히 유사함을 보인다. 

녹색, 연두, 두록색 원삼을 사용하며, 소매는 넓은 

색동으로 구성되어지고 소매 끝에는 한삼이 달려

있다.  

셋째, 한국의 남부지역인 라도 일부지역에서는 

붉은 깃이 달린 청색원삼이 해지며, 경상도 일

부지역에서는 치마, 고리 감을 어깨에 X자로 

두르는 ‘나삼’을 착용하 다. 이는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원삼을 비하지 못하여 원삼 신으로 

착용한 모습이다. 

다섯째, 제주도는 섬 문화 지역으로 내륙지방과 

다른 혼례복의 특징이 나타난다. 겹치마, 고리 

에 장옷을 입고 에 다시 장옷을 둘러 입는다. 

장옷의 색상으로는 연두장옷이 많고 붉은색 고름

에 소매 끝에 거들지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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